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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은퇴의 일반적인 정의는 경제활동 참가 여부에 따른 

것으로,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며 따로 구직활동

도 하지 않는 상태[1][2]를 말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

들에게 있어서 일이란 삶의 중심이고, 삶의 질을 결정하

기도 하는 내재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3]

는 측면에서 볼 때, 더 이상 일을 통해 사회에서 자신을 

실현할 수 없게 되는 은퇴는 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

을 줄 수밖에 없다[4][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건

강상태는 은퇴 후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변인

으로 우리나라 중·고령 은퇴자들이 이후 신체적 건강에

서 어떤 변화를 겪는지, 그리고 그 변화궤적에 영향을 미

치는 예측요인들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중·고령은퇴자의 신체적 건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

  연구문제 2. 중·고령은퇴자의 신체적 건강변화와 관

련이 있는 은퇴특성은 무엇인가?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중·고령은퇴자의 신체건강 변화 궤적을 살

펴보기 위해 국민노후보장패널(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KReIS)의 3차시(2009년), 4차시(2011년), 

5차시(2013년) 자료를 활용한다. 해당 자료의 3차시 기

준 ‘은퇴여부’ 문항에 ‘예’라고 응답한 만 50세 이상 중·

고령자 중, 4차시와 5차시까지에 거쳐 지속적으로 은퇴

상태인 은퇴자 2,857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일상생활활동 (Active Daily Living: ADL)은 3차시부터 

국민노후보장패널에서 조사된 일상생활활동(ADL) 지표

를 활용하였다. 은퇴특성과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 변

수를 투입한다. 기준은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이 만 60

세인 점과 고령자 고용촉진법에서 정한 근로권적 정년을 

60세로 규정한 것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우혜경 & 조영

태, 2013). 은퇴자발성과 관련하여 국민노후보장패널에

서 은퇴 당시의 자발성 여부를 묻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응답자들의 특성에 대한 기술통계는 SPSS 18.0 통계패

키지를 사용하였고,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위해서는 

AMOS 21을 사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논의

  연구문제 1을 확인하기 위한 무조건부 모형의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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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은퇴 후 신체적 건강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변화양상을 나타내는지, 은퇴 후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은퇴 특성(은퇴시점, 은퇴자발성 여부) 변인이 은퇴 후 신체적 건강의 궤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분석 자료는 국민노후보장패널 3차시(2009년), 4차시(2011년), 5차시(2013년) 종단자료이며, 2,857명을 대상

으로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중ㆍ고령은퇴자의 신체적 건강은 시간의 흐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무조건부 모형을 통해 확인한 결과, 중ㆍ고령은퇴자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높은 수준의 ADL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고령은퇴자의 신체적 건강변화와 관련이 있는 은퇴특성은 무엇인지 조건부 모형을 통해 알아본 결과, 은퇴 특성 변수

로는 조기은퇴자일 때, 은퇴가 비자발적일 때, 건강상 이유로 은퇴했을 때 더 높은 ADL 초기값을 보였다. 또한 변화궤적 영향요

인을 살펴본 결과, 은퇴특성에서는 어떤 변수도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고,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ADL의 증가속도가 더욱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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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신체건강(ADL) 변화궤적의 무조건부 

모형 결과

  연구문제 2를 확인하기 위한 조건부 모형의 결과는 그

림 2와 같다.

▶▶ 그림 2. 신체건강(ADL) 변화궤적의 조건부 모형 결과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ㆍ고령은퇴자의 신체적 건강은 시간의 흐

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무조건부 모형을 통해 확인

한 결과, 중ㆍ고령은퇴자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높

은 수준의 ADL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ADL 초기값

이 높을수록 ADL의 증가속도는 점차 완만해지고, 반면에 

ADL 초기값이 낮을수록 ADL의 증가속도는 점차 가파르

게 나타났다. 즉, ADL 초기값이 높은 경우에는 중·고령

은퇴자들의 신체건강 변화궤적에 일부 천장효과(Ceilling 

Effect)가 존재한다는 것이며, ADL 초기값이 낮은 경우에

는 변화 폭이 두드러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중·고령은퇴자의 신체적 건강변화와 관련이 있

는 은퇴특성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조건부 모형을 

통해 알아보았다. 먼저 ADL 초기값에 영향을 미치는 변

수를 살펴본 결과, 은퇴 특성 변수로는 조기은퇴자일 때, 

은퇴가 비자발적일 때, 건강상 이유로 은퇴했을 때 더 높

은 ADL 초기값을 보였다. 인구사회학적인 변수로는 남

성일 때,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더 높은 ADL 초기값을 

보였다. 또한 변화궤적, 즉 기울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살펴본 결과, 은퇴특성에서는 어떤 변수도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고,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에서는 연령이 높

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ADL의 증가속도가 더욱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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